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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, 

 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.”  
(에페 4,4) 

 

올해 ‘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’에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신
자들에게 보낸 서간에 담긴 한 가지 주제에 특별히 집중하도록 초대받았습

니다. 바오로 사도는 이른바 ‘감옥에서 보낸 편지들’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을 
이들에게, 그들의 신앙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일치를 통해 세상에 보여 

주라고 당부합니다. 

그 일치는 단 하나의 믿음과 단 한 분의 성령, 그리고 단 하나의 희

망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. 오직 그 일치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‘몸’

을 증명하게 됩니다. 

“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, 

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.” 

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다시금 희망에 대해 깨닫고 희망을 살도록 일
깨워 줍니다. 그렇다면 희망이란 무엇일까요?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희망을 

살아 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일까요? 희망은 모든 이의 선익善益을 위해 우
리가 보호하고 가꾸며 마침내 결실을 맺어야 할 새싹이며 동시에 선물이자 

과제입니다. 

“그리스도교의 희망이 지정해 주는,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

좁은 산마루 길입니다. 즉 우리가 택하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전
선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. 그 최전선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하신 것

처럼 우리도 그분의 그 충실함에 매일 매시간 충실해야 하는 곳입니다 .”1 

우리의 소명,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르심은 단지 개인과 하느님 사

이의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‘소집召集되는 것’, 곧 함께 부름을 받는 것입
니다. 이는 복음을 살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간의 일치에로 함

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. 우리는 종종 끼아라 루빅의 발언과 글에서, 그의 
영성의 고유한 측면인 ‘일치’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대목들을 발견하

곤 합니다. 일치란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 현존의 결실입니다. 그리고 이러

한 현존은 심오한 행복의 원천 가운데 하나입니다. 

 



“만일 일치가 그리스도인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, 일치가 손상되

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거스르게 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
이르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되살아나는 다음과 같은 개인주의

의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일치를 거슬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. 곧 모든 
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, 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권리를 무

시하거나 심지어는 멸시하면서 자신의 판단, 이해타산 또는 위신 등에 따라 

행동하고 싶은 유혹 등이 그것입니다.”2 

“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, 

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.” 

과테말라에서는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대화가 매
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라미로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적

어 보내 주었습니다. 

“저희는 여러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그룹과 함께 ‘그리스

도인 일치 기도 주간’을 준비했습니다. 프로그램에는 젊은이들과 함께 기획한 
예술 축제와 서로 다른 여러 교회에서 거행하는 예식들도 포함되었습니다. 

(과테말라) 가톨릭주교회의는,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모
임에서 있을 (교회일치운동의) 나눔 시간을 잘 준비하는 차원에서, 저희에게 

이러한 경험을 계속해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. 

이 나눔의 시간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오는 한 그룹의 가톨릭 주

교님들과 서로 다른 여러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. 저희는 
이러한 활동들 너머, 우리 모두 사이의 일치와 그 일치가 가져오는 결실들을 

매우 강도 높게 체험하곤 합니다. 곧 형제애와 기쁨, 그리고 평화의 체험입니

다.” 

“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, 

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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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마들렌 델브렐 Madeleine Delbrêl의 글.  20세기의 가장 의미 있는 영성가 중 한 사람으로 

널리 여겨지고 있는 그는 『거리의 우리들 - 희망의 현실주의와 교회의 삶』이라는 글에서 

위에 인용된 내용을 언급했다. (출처: 이태리어 웹사이트  

https://www. pasomv.it/files/bocc/madalein_del_brel_noi_spes.pdf ) 

2. 끼아라 루빅, 1985년 7월 생활말씀, 그리고 단행본 『생활말씀 Parole di Vita』, 파비오 차르디 엮음. (끼아라 루빅의 

저작들 제 5권), 치타누오바 출판사, 로마, 2017년, 이태리어 원본 327쪽 참조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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